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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서 다룬 이 기사의 제목은 ‘CCTV에 꾸벅 인사한 배
송기사’. 기사에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 한 것 같다” “이러한 뉴스만 봤으면 좋겠다” 같은 댓글 수천 개
가 달렸습니다. 과연 기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 4층에 사는 쿠팡 고객 서진량 님은 평소 배송기사들이 이용하도록 현관 앞 바구니에 간식을 비치해 두고 있
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배송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 서 씨 집에 배송을 마친 한 쿠팡 배송기사(쿠팡친구)가 바구니에서 음료를 집어 들고선 현관 앞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
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를 CCTV에서 확인한 서진량 님이 “작은 것에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며 감동받은 사연입니다.

‘CCTV 인사’로 국민의 마음을 뒤흔든 배송기사는 누구일까요? 뉴스룸 팀이 알아보니 주인공은 쿠팡 대구5캠프에서 근무 중인 권 모
(30) 쿠팡친구 였습니다. 그에게 “왜 CCTV에 인사를 했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객(서진량 님)님에게 이전부터 몇 차례 배송을 했는데, 항상 문 앞 바구니에 음료수나 과자를 담아 두셔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
다. 빌라 주민을 위한 공용 CCTV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고객분이 직접 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인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달리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목도 많이 마른 상태였는데,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CCTV 인사’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허공에 왜 인사했냐” “귀신을 본 것이냐” 같은 주변 지인 연락도 받았다며 웃었습
니다.

이달 초 입사 2주년을 맞은 그는 “배송기사는 당연히 고객 배송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당연한 일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먼저 마음을
표시해줄 때면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할까’란 생각부터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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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량 님이 배송기사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간식 바구니와 메시지

“고객들이 음료나 과자로 마음을 표시할 때면 배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집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혼잣말로 인사하고 떠날 때
가 종종 있어요. 주간배송을 하면 우연이 마주치는 고객분들에게 인사할 수도 있지만, 야간배송은 인사할 기회가 없어 실제로 ‘허
공’에 대고 종종 인사하곤 합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쿠팡친구로 일하면서 “살맛 나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뭉클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한 어르신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저는 18층이고 어르신은 집이 5층인데, 어르신이 5층에
내리지 않으시고 ‘힘내라’ 우리 아들 같다’며 18층까지 같이 올라가 주셨어요. 물건을 내릴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잡아 주셨고요. 그
런 따뜻한 분들 때문에 제가 더 감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의 인생 목표는 매사에 성실히 일하면서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며 본인 사진
촬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배송기사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행동이 화제 된 것이 아직도 의아하고 신기합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고
객들에게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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